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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오면 농부는 비를 맞는다

나는 여행을 한다

- 박종인 “여행의 품격” 중에서 -

글·사진_ 박경수(@dreamfactory_kr)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여행의 색을 담다

강원도의 여름은 새벽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다양한 색으로 오묘하며, 

이를 담기 위한 사진가의 

손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카메라와 책, 커피를 

가득 담은 텀블러를 준비하고 

강원도의 여름을 만나러 떠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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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일출

5시면 동이 트는 6월의 일출을 담기 위해서는 부지런을 떨어야만 하지요.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포인트에는 항상 진사님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강원도 고성 옵바위에서 뜨는 일출을 기다리며, ‘여행의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에 맞춰 여행지에 도착하고, 사진을 찍고, 

콘텐츠로 제작되어 내 사진이 공개 됩니다. 

그 과정과 순간 순간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며 

셔터를 누르는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호한 감정이 소설 속 심리 묘사를 통해 명확해지듯, 

우리의 여행 경험도 타자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좀 더 명료해진다.

- 김영하 「여행의 이유」 중에서 -

여행하는 문장들지금 여기



국회도서관 _ 2019. 7. Vol.47150 51

아침, 라벤더

라벤더가 가득 품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서둘러 농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 ‘비움’을 얻는다고 하지만, 

저에게 여행이란 ‘자연의 순리를 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만든 시간과 규칙, 색에서 힐링을 얻으며 

또 한주를 버틸 힘을 얻게 되는 듯 합니다.

오후, 하늘

매년 하얀 눈이 가득했던 대관령 양떼목장을 처음으로 여름에 찾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 언덕의 경계선에서 보이는 빛이 얼마나 예쁘던지… 

언덕을 걷는 사람들의 몸짓과 웃음 소리가 대관령을 가득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 가까운 강원도로 여름의 색을 찾아 떠나보는 여행은 어떠실까요?

새벽과 아침, 오후의 색이 다른 강원도의 매력은 

‘밤보다 길어진 낮’이 주는 즐거움을 얻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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